제자·사역훈련생을 위한 편지

2003년 2월 13일 제34호

훈련생의 노트에서 | QT –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창 22:1~4)
<내용관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고 

하자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칼로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에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진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연구와 묵상>

1.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번제에 쓸 나무와 안장을 준비하여 이삭을 데리고 이유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본다. 

2.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되 번제할 어린양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일만도 한데 하나님 편에 서서 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놀랍다. 

3. 이삭을 바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대신 드릴 수양을 찾아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놀랍다. 의심없이 믿었던 하나님 이었기에 대신 드릴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느낀점>

자녀 양육 부분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 약한 내 모습을 본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두 주님 앞에 올려 드리기 위해 아픔이 있더라도 축복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  

그러나 감당치 못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든다. 

<결단과 적용>

항상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하나님과 교제가 불규칙 했는데 아침시간(5:50~6:30)을 기도시간으로 정했다. 첫 시간, 아이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 나의 잘못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충실하며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겠다. 

- 이 글은 사랑의교회 어느 제자훈련생의 QT일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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